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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반응은 생물체 내에 외부 이물질인 항원이 침입했을 때,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고 제거하기 위해 
특이적인 항체를 형성하여 결합하는 방어 작용이다. 

이 중 응집 반응은 거대 분자 형태의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면서 
눈에 보일 정도로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하여 가라앉거나 
뭉치는 현상을 말하며, 

혈액형 판정 실험은 적혈구 표면의 항원과 혈청 내의 항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응집 반응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대표적인 면역학적 반응이다.
 

인간의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과 혈청 속에 존재하는 항체 간의 특이적 결합 반응인
 항원-항체 반응 및 응집 반응의 원리를 이해한다.

항A혈청, 항B혈청, 항D혈청, 소독용 에탄올, 슬라이드 글라스, 일회용 채혈침(란셋), 알코올 솜, 
이쑤시개, 일회용 라텍스 장갑, 폐기물 수거통.
 

실험 이론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응집원이라는 항원과, 혈청에 존재하는 응집소에 따라 결정된다. 
응집원은 A와 B가 있고, 응집소는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는데, 응집원 A는 응집소 알파와 만나면 응집되고 응집원 B는 응집
소 베타와 만나면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A형은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를 가지며, B형은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
를 가진다. AB형은 응집원 A와 B를 모두 가지고 응집소는 없으며,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모두 가진다. 
Rh식 혈액형의 경우 응집원 D의 유무로 판단하는데,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D가 존재하면 Rh 플러스형으로 항D혈청과 만났
을 때 응집 반응이 나타난다. 반면 응집원 D가 없으면 Rh 마이너스형으로 항D혈청과 반응해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험 과정
	 1.	 슬라이드 글라스의 아랫면에 네임펜을 사용하여 혈청을 떨어뜨릴 구역인 A, B, D를 각각 표시한다. 
	 2.	 표시된 구역에 맞추어 항A혈청, 항B혈청, 항D혈청을 각각 한 방울씩 미리 떨어뜨려 둔다. 
	 3.	 일회용 채혈침을 이용하여 소독된 손가락 끝을 찔러 혈액이 배어 나오게 한 뒤, 슬라이드 글라스 위의 A, B, D 구역에 

있는 각각의 혈청 옆에 혈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4.	 각 구역의 혈청과 혈액을 잘 섞어준다. (시약의 오차 및 교차반응을 막기 위해 각각 다른 이쑤시개를 사용한다)
	 5.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각 구역에서 적혈구가 뭉치는 응집 현상이 일어나는지 육안으로 관찰하여 기록한다.

 실험 예상 결과
항A혈청을 떨어뜨린 A 구역에서는 적혈구 표면의 응집원 A와 혈청의 응집소 알파가 결합하여 뭉치는 응집 현상이 나타날 것
이다. 반면 항B혈청을 떨어뜨린 B 구역에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혈액이 투명하고 붉게 퍼져 있을 것이다. 또한 항D
혈청을 떨군 D 구역에서는 응집원 D와 항D혈청이 반응하여 적혈구들이 엉겨 붙는 응집 현상이 관찰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A 
구역과 D 구역에서만 응집이 일어나고 B 구역에서 미응집 상태를 유지하므로, 해당 혈액은 A형 Rh 플러스로 판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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